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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자기인식은 개인이 자신을 환경과 구분된 존재로 이해하는 능력으로, 인간 발달의 
주요 전환점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는 한국 유아의 초기 자기인식 발달 궤도를 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재검토하고, 독립적 자기인식과 더불어 관계적 자기인식의 발
달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5~26개월 유아 104명을 대상으로, 독립
적 자기인식을 평가하는 거울 자기인식 과제와 신체-사물 간 관계적 자기인식을 
평가하는 카트 자기인식 과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나이에 따라 두 과제에서 모
두 성공률이 높아지다가 24개월 이후에는 유아 대부분이 두 과제 모두 성공하였
다. 특히 거울 자기인식 과제 성공률이 카트 자기인식 과제보다 높았고, 2000년대 
초반 한국 유아와 달리 15~17개월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거울 자기인식 성
공률을 보이면서 북미 유아의 발달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유아의 초기 자기인식이 과거보다 빠르게 출현, 발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요어 : 자기인식, 독립적 자기, 관계적 자기, 발달, 사회문화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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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인식(self-recognition)은 개인이 자신을 환
경과 구분된 독립된 객체로 이해하는 능력을 이르
는데, 자기인식이 가능해지는 시기는 인간 발달의 
주요 전환점으로 고려된다(Lewis & Brooks-Gunn, 
1979; Lewis & Ramsay, 2004). 이는 영유아기의 
자기인식 발달이 자부심이나 수치심과 같은 자기의
식 정서(self-conscious emotion) 인식의 토대가 
되고(Lewis et al,. 1989; Goncharova & Ross, 
2023), 자신을 중심으로 경험한 일화적 사건들의 
기억 형성을 가능하게 하며(Hayne & Jack, 2011), 
나아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언어를 발달하는 
등 다양한 영역의 발달에도 핵심적 기반이 되기 때
문이다(Calmette & Meunier, 2024; Levine & 
Conway, 2010; Lewis & Minar, 2022; Lewis 
& Ramsay, 2004; Taumoepeau & Ruffman, 
2016). 

Rochat(2003)는 자기인식 출현이 출생 직후의 
기본적인 신체 감각에서 시작해 점차 확장되는 연
속적인 발달 과정이라고 보고 자기인식 발달의 다
섯 단계를 제안하였다. 첫 단계는 자신을 주변과 
구분된 자아(differentiated self)로 인식하는 단계
로 외부 자극과 자신이 만들어낸 자극을 구분하기 
시작한다(Kollakowski et al., 2023; Rochat & 
Hespos, 1997). 예컨대, 신생아는 타인이 자기 뺨
을 만질 때 빨기 반사(rooting response)를 보여 
손이 닿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만 자기 손이 자기 
뺨에 닿을 때는 이런 반사 행동을 잘 보이지 않았
다(Rochat & Hespos, 1997). 

다음 단계는 생후 두 달 무렵부터 나타나는 상황
적 자아(situated self) 형성 단계로 영아는 자기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탐색하고 인식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젖꼭지를 빠는 강도가 일정 
기준에 다다를 때 소리가 나는 장치를 제시하면, 

생후 두 달 된 영아는 자신의 빠는 행동과 소리 발
생 간의 관계를 탐지하여 빠는 강도를 다르게 조절
하는 행동을 보였다(Rochat & Striano, 1999). 이
는 영아가 특정 상황 안에서 자신의 행동과 결과
를 연결 지을 수 있으며, 자신을 어떤 결과의 주체
로 탐색하는 상황적 자아로 보기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

세 번째 단계인 18개월 전후에는 뚜렷하게 ‘나’
를 인식하게 되는데, 이 시기 유아는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에 붙은 이물질을 만지거나 떼어내는 행
동을 보인다. 이는 거울 속 이미지를 타인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식한다는 자기 동일시 자아(identified 
self) 단계의 출현을 나타낸다(Amsterdam, 1972; 
Lewis & Brooks-Gunn, 1979; Lewis & Ramsay, 
2004). 

3~4세 무렵에는 네 번째 단계로 진입하여 과거에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 속의 자기 모습을 자기 자신
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도 변
하지 않는 영속적 자아(permanent self)로서의 자
신을 이해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준다(Povinelli, 
1996; Rochat, 2003). 

마지막 단계는 4세 이후로, 타인의 시선 속
에 비친 자신을 의식하는 자기 의식적 자아
(self-conscious self)가 출현하기 시작한다
(Kochanska et al., 2002; Lewis et al., 1989; 
Rochat, 2003). 이 시기 아동은 타인을 의식하여 
거울 앞에서 부끄러워하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
기도 한다.

이러한 단계적 관점에서 자기인식의 발달은 출생 
직후의 신체 감각에서 출발하여 자기가 만든 행동 
결과를 이해하고, 거울 속 자신을 객체로 인식하며, 
점차 영속적 자아와 자기 의식적 자아로 확장되는 
다층적 발달 과정으로 볼 수 있다(Lewi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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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hat, 2003).
무엇보다 이와 같은 인간의 초기 자기인식의 발

달 과정은 인간에게서 보편적인 양상을 따를 것이
라 기대됐으나 최근 연구는 자기인식 발달이 사회
화 목표, 양육 환경, 상호작용 맥락 등에 따라 다
른 양상으로 발달 될 가능성을 새롭게 제기하고 있
다(Cebioğlu & Broesch, 2021; Kärtner et al., 
2012; Keller et al., 2004, 2005; Ross et al., 
2017; Southgate, 2024). 특히 18~24개월은 지각
적 자기와 타자 구분을 넘어서 자기 신체 이미지와 
심리적 ‘나’의 표상이 결합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Kätner et al., 2012; Keller et al., 
2004, 2005). 이러한 자아 표상의 형성은 양육자와
의 상호작용 경험, 문화가 지향하는 사회화 목표, 
일상적 양육 방식에 의해 조율될 수 있어(Keller et 
al., 2004, 2005), 이 시기는 생물학적 성숙만으로 
설명되기보다 사회문화적 맥락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발달의 전환점으로 고려된다(Broesch et 
al., 2011; Cebioğlu & Broesch, 2021; Cebioğlu 
et al., 2022; Kärtner et al., 2012; Keller et 
al., 2004, 2005; Kristen-Antonow et al., 2015; 
Lewis & Ramsay, 2004; Ross et al., 2017).

구체적으로 Keller 등(2004)은 그리스, 카메룬
의 은소부족, 그리고 코스타리카 유아를 대상으
로 18~20개월 무렵 자기인식 발달 정도를 비교, 
관찰하였다. 그 결과, 그리스 유아는 거울 속에 비
친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데 높은 성공률을 
보였지만, 카메룬의 은소부족 유아는 거울 속의 자
기 모습에 대한 자기인식 반응을 거의 보이지 않았
다. 코스타리카 유아는 그리스와 카메룬 유아의 
중간 정도의 인식 수준을 보인 것으로 관찰되었
다. Keller와 동료들(2005)은 독일 유아의 자기인
식 발달 정도도 관찰하였는데, 카메룬 유아에 비해 

자기 동일시 자아 인식이 더 빠르게 출현하였음을 
관찰하였다(Keller et al., 2005). 

이와 같은 국가 간의 차이는 크게는 문화적 차이
에 기인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독일과 그리
스는 개인의 표현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문화 경
향이 높지만, 카메룬은 사회적 관계와 관계 속에서
의 조화를 더 중시하는 문화 경향이 높고, 코스타
리카는 두 요소를 모두 강조하는 문화로 볼 수 있
기 때문이었다(Markus & Kitayama, 2014; Keller 
et al., 2004, 2005).

Broesch 등(2011) 역시 18~24개월 아동을 대상
으로 한 다문화 비교에서, 미국과 캐나다 유아는 
대다수가 객관적 자기인식 능력이 발달했음을 관찰
하였는데, 이와 달리, 케냐, 피지, 세인트루시아, 
그레나다 그리고 페루의 비서구권 유아의 경우에는 
객관적 자기인식 과제 성공률이 현저히 낮음을 보
여주었다. 비슷한 발달 시기의 유아를 비교한 다른 
연구에서도 스코틀랜드 유아는 잠비아 유아에 비해 
높은 객관적 자기인식 수준을 보인 것으로 보고되
었고(Ross et al., 2017), 바누아투 유아의 자기인
식 발달 시점이 캐나다 유아보다 늦은 것으로 관찰
되었다(Cebioglu & Broesch, 2021).

이러한 결과들은 개인의 표현을 중시하는 개인주
의 중시 문화권에서는 객관적으로 자신을 주변과 
분리하여 객체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능력이 더 
빠르게 발달하도록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Markus & Kitayama, 2014; Ross et al., 2017; 
Southgate, 2024). 반대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조
화를 이루는 것을 중시하는 집단주의 중시 문화권
에서는 주변과 분리하여 개인을 객체로 인식하는 
능력의 발달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도 시사한다
(Broesch et al., 2011; Cebioğlu & Broesch, 
2021; Kärtner et al., 2012; Keller et al., 2004,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김민지, 최영은

154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8, No.4, 2025 journal.baldal.or.kr

2005; Ross et al., 2017). 그리고 이러한 발달 차
이는 자기 동일시 자기인식의 발달이 토대가 되는 
이후의 언어, 사회성 발달과 더불어 일화적 기억 
형성 등의 발달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제기한
다. 실제 일화적 기억 형성의 시기는 비서구권 
문화에서 더 늦은 것으로 보고되었다(Fivush & 
Nelson, 2004).

그렇다면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성장하는 
유아들의 자기인식 발달은 어떠할까? 자기인식 발
달에서의 문화적 영향을 고려해 보면 전통적으로 
한국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조화를 중시하는 집
단주의 문화권이었으므로 자기인식 발달이 개인을 
중시하는 문화권의 유아에 비해 늦게 출현할 가능
성이 있다. 2002~2005년 사이 15~24개월 한국 유
아를 대상으로 거울에 비친 자기인식 능력을 검토
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 이 시기 한국 유아의 자기
인식 발달이 서구권에 비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곽금주 등, 2005). 구체적으로, 15개월 유
아의 거울을 통한 자기인식 과제 성공률은 12.5%
에 불과했고, 18개월에서도 22.4%에 그쳤다. 21개
월(52.2%)과 24개월(59.5%)에도 자기인식 능력을 
보인 유아의 수는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로 나타
났다. 이는 미국의 18개월 유아가 47%가량 성공
하고 24개월에는 100% 성공한 것과 비교할 때
(Amsterdam, 1972; Broesch et al., 2011; Keller 
et al., 2004, 2005; Lewis & Brooks-Gunn, 
1979; Lewis & Ramsay, 2004), 한국 유아의 자
기인식 발현이 상당히 지연되었음을 보여준 것이었
다. 또한, 한국 유아의 자기인식 발달이 코스타리
카나 카메룬, 바누아투와 같이 관계 중심 문화권에
서 관찰된 것과 유사한 발달 양상을 따를 수 있음
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위에 보고된 문화에 따른 자기인식 발달 

차이는 거울 자기인식(Mirror Self-Recognition) 
과제(Amsterdam, 1972; Lewis & Brooks-Gunn, 
1979; Lewis & Ramsay, 2004)라는 특정 과제로 
측정하였을 때 나타나는 차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자기인식을 평가하는 측정 과제의 특성
에 따라서도 자기인식 발달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Brownell et al, 2007; Ross et 
al., 2017; Waugh & Brownell, 2015). 

이 시기 자기인식 측정에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과제는 거울 자기인식 과제이다. 이 과제는 유아의 
이마나 코와 같은 얼굴 부위에 립스틱을 바르거나 
스티커를 붙인 뒤 거울을 보여주었을 때(그림 1 참
조), 유아가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신임을 인식하
고 거울이 아니라 자기 얼굴에 손을 뻗어 스티커를 
제거하거나 립스틱을 닦으려는 행동을 보이는지를 
관찰한다. 이때, 거울 속 자기 모습을 통해 자기 
신체의 부착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려는 자기지향
적 행동을 보이면 객관적 자기인식 능력이 출현하
였다고 평가한다(Amsterdam, 1972; Lewis & 
Brooks-Gunn, 1979; Lewis & Ramsay, 2004).

거울 자기인식 과제는 유아가 거울 속 자기 모습
을 시각적으로 구별하는 능력에 주로 기반하고 있
고, 자신을 주변과 분리된 객체로 인식할 수 있는
지를 중심으로 자기인식 능력을 측정한다. 이러한 
과제의 특성으로 인해 Ross와 동료들(2017)은 거
울 자기인식 과제를 ‘독립적 자기’를 측정하는 과
제라고 보았다. 

이와 달리 주변과의 관계적 맥락에서 자신의 
인식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과제도 고안되었다
(Moore et al., 2007). ‘몸을 장애물로 인식하는 
과제(Body-as-Obstacle Test)’로 일컫는 카트를 
이용한 자기인식 과제로, 이 과제에서는 유아에게 
장난감 쇼핑 카트를 제시하고 카트를 밀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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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때 카트의 뒷바퀴에는 담요를 연결하여 펼
쳐두고 유아가 카트를 밀고자 할 때 담요를 밟고 
서 있게 되어 유아의 신체 무게로 인해 카트가 밀
리지 않도록 한다(그림 1 참조). 따라서 성공적으로 
카트를 밀기 위해서는 유아가 자기 신체가 카트의 
움직임에 방해물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고, 방
해를 제거하기 위해 밟고 있던 담요에서 벗어나 카
트를 밀거나 담요를 말아서 밟히지 않도록 한 후 
카트를 밀어야 한다. 따라서 거울 자기인식 과제가 
시각적으로 객관적 자기인식을 평가한다면, 카트 
자기인식 과제는 주변 사물과 자기 신체와의 관계
적 경험 속에서의 자기인식을 평가한다고 볼 수 있
다(Brownell et al., 2007; Moore et al., 2007; 
Ross et al., 2017; Waugh & Brownell, 2015). 
Ross와 동료들(2017)은 카트 자기인식 과제가 이
러한 측면에서 ‘관계적 자기’ 개념의 발달 정도를 
측정하는 과제라고 보았다. 

잠비아의 유아는 스코틀랜드 유아보다 거울 자기
인식 과제의 성공률이 낮았으나 카트 자기인식 과
제에서의 성공률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oss et al., 2017). 또 튀르키예의 유아들은 거울
과 카트 자기인식 과제 성공률이 유사한 수준을 보
여 스코틀랜드와 잠비아의 유아와도 또 다른 자기
인식 발달 패턴을 보여주었다(Ross et al., 2017). 
거울 과제에 실패하였던 잠비아 유아들이 카트 과
제에서는 성공하였고, 튀르키예 유아들은 두 과제
를 유사한 수준에서 수행하였다는 점은 잠비아나 
튀르키예가 스코틀랜드와 비교하여 관계 중심의 문
화라는 점에서 카트 자기인식 과제가 거울 자기인
식 과제와 달리 ‘관계적 자기’의 초기 인식 발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자기인식 발달을 거울 자기인식 과제에만 
의존하여 그 출현과 발달을 검토하는 것의 한계도 

보여주었다. 즉, 발달 초기부터 자기인식은 독립적
이고 객관적 측면과 더불어 관계적 측면에서 다층
적으로 발달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과제로 함께 검
토하여야 자기인식 발달의 구체적 양상을 세밀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기 자기인식 발달 양상을 두 
과제로 함께 재조명해 보는 것은 더 체계적이고 다
층적으로 자기인식 발달의 궤도를 규명한다는 점에
서 매우 중요해 보인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유
아의 자기인식 발달을 관찰, 보고한 연구는 단 하
나(곽금주 등, 2005)밖에 없었고, 측정에 사용된 과
제도 거울 자기인식 과제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며 
발달 양상도 약 20년 전 수집된 자료로, 그 시기의 
한국 사회문화적 환경을 제한적으로 반영한 것일 
수 있었다. 따라서 빠르게 변화해 온 한국의 양육 
및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동일한 발달 양상이 지
속되고 있는지는 재검토해 보아야 할 과제로 남아
있었다.

한국 사회는 최근 수십 년간 집단주의에서 개인
주의로의 가치 전환이 뚜렷하게 보고되었으며(김동
노, 2023; 나은영, 차유리, 2010), 이는 현 부모 세
대의 양육 행동과 문화적 주의 편향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영유아를 자녀로 둔 
현재의 한국 어머니들은 관계 중심 문화권에서 
보이는 신체 접촉 중심의 근접 양육(proximal 
parenting)보다 개인 중심 문화권에서 주로 활용되
는 눈 맞춤과 언어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원격 
양육(distal parenting)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고(윤혜령, 최영은, 2023; Ross et al., 2017), 
문화적 주의 편향성에도 배경과 같은 맥락적 정보
보다 개별 전경 대상에 먼저 주목하는 분석적 주의 
편향의 양상도 어느 정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
기 때문이다(김재현, 최영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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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기인식 과제 예시(제1저자가 직접 그림)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화는 한국 유아의 자기인식 
발달 시기와 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 동일시 자아가 출현하여 완
성되는 시기의 15~26개월 유아를 대상으로 초기 
자기인식 발달 궤도를 체계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거울 자기인식 과제와 카트 자기인
식 과제를 함께 실시하고, 유아의 독립적 자기인식
과 관계적 자기인식이 어떠한 양상으로 발달하는지
를 동시에 살펴보았다. 나아가 본 연구의 자료를 
과거 연구 자료와 탐색적으로 비교하여, 한국 유아
의 자기인식 발달 시기가 달라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다른 문화권 유아의 발달 양상과도 
비교하여 초기 자기인식 발달의 양상이 보편적이기
보다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으로 다변적으로 출현
하여 성숙하는 것인지도 검토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15~26개
월 사이의 유아 164명이 참여하였다. 2023년 7월
부터 2025년 10월까지 모집하였으며, 이 중 60명
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04명(남아 47명, 여아 57
명, M = 20.47, SD = 3.44)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제외 사유는 언어 발달 지연(24명), 주의산만(17
명), 울음으로 인한 중단(7명), 실험자 오류(6명), 
언어 지연 확인 불가(4명), 부모의 개입(2명)이었다. 

언어 발달 지연 가능성 확인을 위해 양육자에
게 한국판 맥아더-베이츠 의사소통발달 평가 도
구(Korean MacArthu-Bates Communicative 
Inventories, K-MCDI, 배소영, 곽금주, 2011)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월령에 따라 영아용(8~17개월)
과 유아용(18~36개월)을 각각 사용하였다. 

언어 발달 지연은 이후 인지 및 학습 발달의 
위험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Leonard et al., 
2014; Rescorla, 2002), 인칭대명사 사용이나 신체 
부위에 관한 어휘 수준은 거울 자기인식과도 직접
적인 연관성을 보였다(Lewis & Ramsay, 2004; 
Waugh & Brownell,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자기인식 과제 수행이 언어적 이해 제한에 의해 
영향받을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해 K-MCDI에서 각 
하위영역(표현, 이해, 제스처와 놀이, 문법)의 백분
위 점수가 10 백분위 미만인 유아를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나아가, 자기인식의 발달 궤도 탐색 및 선행 연
구와의 비교를 위해 본 연구의 참여 유아를 개월 
수에 따라 15~17개월(n = 30, 남아 13명, M = 
16.27개월, SD = .74), 18~20개월(n = 21, M = 
19.00개월, SD = .84), 21~23개월(n = 27, M = 
22.00개월, SD = .88), 24~26개월(n = 26, M = 
24.92개월, SD = .84)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연령집단별 제외 인원은 15~17개월 14명, 18~ 
20개월 19명, 21~23개월 13명, 24~26개월 14명이
었다. 연령집단 간 제외율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제외 여부는 연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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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χ²(3, N = 
164) = 2.82, p = .421). 또한, 제외 사유의 분포
가 연령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Fisher의 정확 검정을 실시한 결과, 연령집단에 따
른 제외 사유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p = .395).

연구도구 및 절차

모든 과제는 유아가 편안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실험실 공간에서 진행하였고, 실험의 전 과
정을 녹화하였다. 과제를 수행하기 전, 유아가 실
험 공간에 적응하도록 약 3분 정도 자유롭게 놀이
하도록 하였다. 이후 유아는 어머니와 함께 카트―
거울 자기인식 과제 순으로 참여하였다. 유아의 주
의가 산만해지거나 실험실을 벗어나려는 경향을 고
려하여 상대적으로 더 즐겁고 동적인 카트 자기인
식 과제를 먼저 실시하였다. 

카트 자기인식 과제(카트 과제)
Moore 등(2007)이 개발한 ‘몸을 장애물로 인식

하는 과제(Body-as-Obstacle Test)’를 바탕으로, 
담요와 유아용 쇼핑카트를 연결하고 단일 과제 형
태로 간결화하여 적용한 Ross 등(2017)의 절차를 
참고하였다. 높이 65cm의 유아용 쇼핑카트의 뒷바
퀴에 가로 70cm, 세로 100cm 담요를 연결하여 
카트 과제에 사용하였다. 

먼저, 유아와 어머니는 카트와 2m 이상의 거리
를 둔 의자에 앉아 실험자가 담요를 접고 유아를 
향해 카트를 이동시키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후, 
유아를 카트와 연결된 담요 위에 올라가게 한 뒤 
유아에게 카트를 밀도록 최대 5회 요청하였다(예, 
“카트 주세요”, “카트 밀어줘.”, “카트 가져와 줘” 

등). 유아가 담요 위에서 스스로 벗어나 카트를 
1m 이상 이동시키면 성공으로 간주하였다(그림 1 
참조).

거울 자기인식 과제(거울 과제)
유아의 코나 볼에 몰래 립스틱을 묻히는 선행된 

거울 자기인식 연구들(Amsterdam, 1972; Lewis 
& Brooks-Gunn, 1979)을 비롯하여 이후 반복·확
장된 연구(Moore et al., 2007; Ross et al., 
2017)의 절차를 참고하였다. 과제 진행 전, 지름 
16mm의 유색 원형 스티커를 몰래 유아의 이마에 
부착하였다. 이후 가로 30cm, 세로 121cm 크기의 
거울을 유아에게 제시하였다. 유아가 3분 이내에 
스티커를 3cm 간격 이내로 만지거나 제거하려는 
자기지향적 행동을 보이면 성공한 것으로 보았다
(그림 1 참조). 거울을 제시하는 동안 실험자와 유
아의 어머니는 유아의 신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유아가 거울을 바라보지 않을 시에만 “여기 
봐, 여기 봐”라는 말과 함께 거울을 가리켰다.

코딩 및 신뢰도
실험자는 녹화된 영상을 바탕으로 유아의 성공·

실패 여부를 코딩하였다. 거울 과제에서 유아가 자
기지향적 행동 없이 스티커를 언급하는 경우(예, 
“빨간색”, “스티커” 등)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잠
재적 편향성과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현장에서 
과제를 실시한 실험자와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관
찰자(발달심리 전공 대학원생)가 전체 104개의 영
상 중 무작위로 31개(약 30%)를 추출하여 독립적
으로 이중 코딩하였다(15~17개월 9개, 18~20개월 
8개, 21~23개월 6개, 24~26개월 8개). 두 코더 간 
일치도는 거울 과제, .91(Cohen‘s Kappa), 카트 
과제 .8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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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거울 합계

카트
성공 실패

성공 52(50.00) 7(6.73) 59(56.73)
실패 35(33.65) 10(9.62) 45(43.27)

합계 87(83.65) 17(16.35) 104(100)
주. 각 셀의 값은 빈도: 명(%).

표 1. 거울 자기인식 과제와 카트 자기인식 과제의 성공․

실패 빈도
자료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R 프로그램(Version 4.4.1; R 
Core Team, 2024)을 사용하였다. 먼저, 자기인식 
과제의 수행 빈도와 성공률을 산출하였다. 전체 유
아의 두 과제 간 수행 차이는 독립적이지 않아 맥
니마 검정(McNemar test)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연령에 따른 과제 성공률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혼합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현재 한국 유아의 자기인식 발달 수준을 
과거 및 최신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발달적 경향과 
시기적 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먼저, 곽금주 
등(2005)과 Lewis와 Ramsay(2004)의 연구는 연령
집단별 거울 자기인식 과제 성공률만 보고하고 표
본 수가 없어 보고된 성공률을 중심으로 발달적 변
화의 경향을 탐색적으로 비교하였다.

문화적 비교를 위해 피셔의 정확검정과 카이제곱 
검정으로 Cebioğlu와 Broesch(2021)의 캐나다,  
바누아투 유아와 거울 과제 성공률을 비교 분석하
였고, Ross등(2017)의 스코틀랜드, 잠비아, 튀르키
예의 자료와는 거울 과제와 더불어 카트 과제 성공
률도 비교하였다. 

결  과

자기인식 과제 수행

표 1에 본 연구 참여 유아의 자기인식 과제 수
행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체 유아(N = 104)의 거울 
과제 성공률은 83.65%(87명), 카트 과제 성공률은 
56.73%(59명)이었고, 두 과제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맥니마 검정, χ²(1) = 17.36, p = .000, N = 104). 

과제 간 성공 가능성의 상대적 크기를 살펴보기 
위해 오즈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CI)
을 산출하였다. 오즈비는 한 과제에서 성공하고 다
른 과제에서 실패한 불일치 쌍의 비율로 정의되며
(Szumilas, 2010), 그 값이 1보다 작을수록 카트 
과제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거울 과제보다 낮음을 
의미한다. 거울 과제에 성공했으나 카트 과제에 
실패한 아동은 35명이었지만, 카트 과제에 성공하
고 거울 과제에 실패한 아동은 7명에 불과하였다. 
오즈비는 0.20, 95% CI[0.075, 0.456]로, 카트 과
제 성공 가능성이 거울 과제보다 약 20% 수준 낮
았다. 

연령에 따른 자기인식 과제 수행

거울 과제 수행에서 15~17개월은 56.67%(17명), 
18~20개월은 85.71%(18명), 21~23개월은 96.30% 
(26명), 그리고 24~26개월은 100%(26명)의 성공률
을 보였다(그림 2 참조). 카트 과제는 15~17개월이 
20.00%(6명), 18~20개월 57.14%(12명), 21~23개
월 70.37%(19명), 24~26개월 84.62%(22명)로 나타
났다.

월령에 따른 과제 수행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유아의 개월 수를 연속형 변인으로 투입한 이항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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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령에 따른 자기인식 과제 성공률(%) 

그림 3. 본 연구와 곽금주 등(2005), Lewis & Ramsay (2004)

에서 보고된 거울 자기인식 과제 성공(%) 궤도 비교. 본 연

구의 자료에는 95% 신뢰구간을 표시. 타 연구자료는 원자

료 접근이 불가능하여 표시하지 못함.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월령이 
증가할수록 거울 과제(β = 0.45, SE = 0.13, p = 
.000, OR = 1.56, 95% CI [1.26, 2.07])와 카트 
과제(β = 0.35, SE = 0.08, p = .000, OR = 1.42, 
95% CI [1.24, 1.66])의 성공 가능성이 모두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월령이 한 달 
증가할 때마다 각 과제에서 성공 가능성이 약 1.56
배, 1.4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 별 과제 유형에 따른 성공 여부를 검토
하기 위해 과제 유형(거울, 카트)을 내적 요인으로, 
연령집단을 외적 요인으로 투입한 혼합 이항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집단
의 선형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β = 2.20, SE = 
0.50, p = .000),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과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재확인되었다. 반
면, 과제 유형의 주효과(p = .991)와 과제 유형과 
연령집단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p = 
.994, p = .994, p = .995).

추가로, 연령에 따라 과제 간 성공률 차이가 달
라질 가능성이 앞선 분석에서 관찰되어, 각 연령집
단 별로 과제 유형 차이에 대한 단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5~17개월(p = .005), 18~20
개월(p = .049), 21~23개월(p = .030)에서 거울 과

제의 성공 가능성이 카트 과제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4~26개월에서는 두 과
제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993). 

종합하면, 유아의 자기인식 과제 성공률은 연령
과 함께 증가하였고, 24개월 이후에는 대다수 유
아가 자기인식 과제에 성공하였다. 또한, 과제 
유형에 따라 발달 양상이 달라, 거울 자기인식은 
18~20개월경에 뚜렷하게 증가하였지만, 카트 자기
인식은 이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자기인식 발달 궤도

본 연구의 거울 과제 수행 결과를 2000년도 초
반에 관찰된 거울 자기인식 발달 패턴과 비교하였
다(그림 3 참조). 곽금주 등(2005)은 2002~2005년 
사이 한국 유아의 거울 과제 성공률을 15개월 
12.5%, 18개월 22.4%, 21개월 52.5%, 24개월 
59.5%로 보고하였다. 미국 뉴저지 유아를 대상으
로 한 Lewis와 Ramsay(2004)는 같은 연령대에서 
각각 11%, 47%, 82%, 100%를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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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측정된 거울 자기인식 과제 성공률
은 15–17개월(평균 16.27개월) 56.7%, 18–20개
월(평균 19.00개월) 85.7%, 21–23개월(평균 22.00
개월) 96.3%, 24–26개월(평균 24.92개월) 100%로 
나타났다. 

18개월 시점에서 미국 유아는 47%가 성공하였
으나 2000년대 초반 한국 유아는 22.4%에 그쳤다. 
21개월 시점에서는 미국 유아의 82%가 성공한 
데 비해 한국 유아는 52.5%였으며 24개월에서도 
59.5%이었다. 

Lewis와 Ramsay(2004)의 미국 표본이 곽금주 
등(2005)의 한국 표본에 비해 약 3~6개월 빠른 자
기인식 발달 패턴을 보였는데, 본 연구의 한국 유
아는 두 연구에 비해 21개월 이전에 더 높은 성공
률을 보였다. 특히 15~17개월 이후 시점부터 과제 
성공률이 빠르게 향상하였다. 또한, 21개월 이후 
96.3%가, 24개월에는 100%가 성공하였다. 이러한 
발달 양상은 미국 유아의 21개월 이후 발달과 유
사하고, 2000년대 초반 한국 유아의 양상과는 달
랐다.

최근 다문화 표본과의 비교

Cebioğlu와 Broesch(2021)가 보고한 다문화 자
료와 본 연구 자료를 직접 비교해 보았다. 캐나다 
유아 22명의 성공률은 68.18%(15명), 바누아투 유
아는 6.90%(2명)로 나타났다(두 집단 평균 월령, 
19.50개월, SD = 1.21, 범위 17.58–22.24). 본 연
구에서 17~22개월에 해당된 유아는 총 51명(남아 
23명, M=19.29개월)이었고, 이 중 76.47%인 39명
이 거울 과제에 성공하였다. 

세 집단의 거울 과제 성공률을 Fisher의 정확검
정으로 비교한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

(p = .000, Cramer’s V = .61). 두 집단씩 비교한 
결과, 본 연구와 캐나다 유아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p = .132), 바누아투 유아와는 차이가 유
의하였다(p = .000, OR = 41.21, 95% CI [8.47, 
407.54]). 캐나다와 바누아투 집단의 차이도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Cebioğlu & Broesch, 2021). 이
러한 결과는 한국 유아의 자기인식 발달이 바누아
투 유아보다 더 이른 시기에 이루어지며, 캐나다 
유아와 유사한 양상으로 발달함을 보여준다.

더불어 Ross 등(2017)이 보고한 스코틀랜드, 잠
비아, 튀르키예의 거울 및 카트 과제 자료와 본 연
구 유아의 자료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15~18개
월 스코틀랜드 유아 31명(평균 16.55개월), 잠비아 
유아 33명(평균 16.79개월), 튀르키예 유아 22명
(평균 16.14개월)을 대상으로 두 과제를 실시한 결
과, 스코틀랜드 유아의 거울 과제 성공률은 47%
(약 15명), 잠비아 유아 15%(약 5명), 튀르키예 유
아 41%(약 9명)로 나타났다. 카트 과제의 성공률은 
스코틀랜드 유아 23%(약 7명), 잠비아 유아 50%
(약 17명), 튀르키예 유아 57%(약 13명)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 15~18개월에 해당하는 유아는 총 
37명(남아 15명, M = 16.59개월)이었고, 이 중 
64.86%(24명)가 거울 과제에 성공하였고 24.32%(9
명)가 카트 과제에 성공하였다. 

세 국가의 유아와 각각 카이제곱 검정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거울 과제에서 본 연구 유아와 잠비
아 유아 간 차이가 유의하였고(χ²(1, N = 70) = 
15.78, p = .000), 스코틀랜드 유아(p = .262), 튀
르키예 유아(p = .128)와는 유의하지 않았다. Ross 
등(2017)의 보고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와 잠비아 유
아의 차이는 유의하였으나, 스코틀랜드와 튀르키예 
유아는 차이가 없었다. 잠비아와 튀르키예 유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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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유의수준에 근접하였다. 
카트 과제 성공률에서는 본 연구 유아와 튀르키

예 유아 차이가 유의하였고(χ²(1, N = 59) = 5.72, 
p = .017), 스코틀랜드 유아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p = 1.000). 잠비아 유아와의 차이는 유의수
준에 근접하였다(p = .063). 스코틀랜드와 튀르키
예 유아, 스코틀랜드와 잠비아 유아 간에는 카트 
과제 성공률의 유의한 차이가 보고되었으나, 튀르
키예와 잠비아 유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Ross et al., 2017). 

논  의

본 연구는 15~26개월 한국 유아를 대상으로 거
울 자기인식 과제와 카트 자기인식 과제를 실시하
여, 초기 자기인식 발달 궤도를 탐색하고 과거 연
구 및 다른 문화권 발달 양상과 비교하였다. 두 자
기인식 과제 모두에서 연령에 따른 성공률의 상승
이 확인되었는데, 전반적으로 거울 자기인식 능력
의 발달이 카트 이동의 방해물로서의 자기인식 보
다 먼저 출현하고 빠르게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2000년대 초반 관찰된 한국 유아(곽금주 
등, 2005)의 발달에 비하여 현재의 한국 유아들은 
거울을 통한 자기 동일시 자기인식의 출현이 더 빠
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거울 자기인식 성공률의 뚜렷한 상
승은 Lewis와 동료들(1989)이 초기 보고한 18~24
개월 사이 자기인식 행동이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것과 일치하며, 이 시기 자기인식이 빠르게 발달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카트 자기인식 과제에서
는 연령에 따라 수행이 증가하였으나, 변화율이 점
진적이고, 동일 연령대에서 거울 자기인식 과제보

다 낮은 수행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자기 개념
의 두 측면인 독립적 자기와 관계적 자기의 발달 
양상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거울 과제에서
의 높은 성공률은 자신을 주변과 구분된 객체로 인
식하는 독립적 자기의 조기 성숙을 반영하고, 카트 
과제의 점진적 향상은 타인이나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관계적 자기를 인식하는 발달이 점진적임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Brownell et al., 2007; 
Moore et al., 2007; Ross et al., 2017; Waugh 
& Brownell, 2015).

불과 20여 년 전의 한국 유아의 자기인식 발달 
양상과 현시점의 발달 양상이 확연히 다르게 관찰
된 부분은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 곽금주 등(2005)
에 따르면 과거 18개월 유아의 거울 속 자기인식 
성공률이 22.4%에 불과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18~20개월의 85.7%가 성공적으로 거울 속 자신을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달 패턴은 미국 
유아의 발달 궤도에 더 가까운 양상이었고(Lewis 
& Ramsay, 2004), 한편으로는 미국 유아와 비교
하여도 객관적 자기인식이 상당히 빠르게 출현하여 
발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 관찰된 한국 유아의 자기인
식 발달은 최근 다문화 비교 연구와의 직접 비교에
서도 문화 간 변이를 명확히 드러냈다. 한국 유아
의 거울 자기인식 성공률은 캐나다, 스코틀랜드, 
튀르키예 유아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바누아투, 
잠비아 유아보다 높았다(Cebioğlu & Broesch, 
2021; Ross et al., 2017). 반면 카트 자기인식 과
제에서는 한국 유아의 성공률이 튀르키예 유아보다 
낮고, 스코틀랜드와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Ross 
등(2017)에서도 거울 과제와 카트 과제가 서로 다
른 문화적 민감성을 보였다는 보고와 맥락을 같이
하며, 문화적 경험이 독립적, 관계적 자기 발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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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조절할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과거와 현시점 한국 유아의 발달 양상의 차이는 

지난 20년간 한국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관련된 것
일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의 가치 전환을 경험하였다(김동노, 2023; 나은영, 
차유리, 2010). 또한, 현세대 한국 어머니들은 양육 
시 근거리의 신체적 접촉보다는 원거리 상호작용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보고되었다
(윤혜령, 최영은, 2023). 이러한 변화는 문화적 가
치가 영유아기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이다. 상호 의존적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유아를 밀착해 안거나 신체적
으로 자극하는 근접 양육이 주로 나타나며, 유아가 
타인과의 정서적 연결과 조화를 조기부터 학습하도
록 돕는다. 반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문
화에서는 눈 맞춤, 얼굴 마주보기, 사물 탐색과 같
은 원거리 양육이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상호작용
은 영아가 자기 행동을 통제하고 환경과 분리된 주
체로서 경험하도록 돕는다(Keller et al., 2004). 이
러한 초기 원거리 양육 경험은 이후 독립적 자기 
발달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ärtner et al., 2012, Keller et al., 2004, 
2005; Ross et al., 2017).

이런 맥락에서 독일, 그리스, 카메룬의 18개월 
유아의 자기인식과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독일과 그리스의 어머니는 유아와의 
눈 맞춤과 언어적 소통 같은 원격 양육 행동을 주
로 사용하였고, 카메룬의 어머니는 신체적 돌봄이
나 지시적 행동과 같은 근접 양육 행동을 더 빈번
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eller et al., 2004, 
2005). 유사한 양육 행동의 차이는 스코틀랜드, 잠
비아 양육자에게서도 나타났는데, 스코틀랜드의 양
육자는 원격 양육 행동이 중심이었던 반면에 잠비

아 양육자는 근접 양육 행동을 주로 보여주었다
(Ross et al., 2017). 윤혜령과 최영은(2023)에 따
르면 현시점 한국 어머니는 스코틀랜드 어머니보다 
더 높은 빈도로 원격 양육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
었다. 

이와 더불어, 이 시기 유아 자녀를 둔 한국 어머
니들은 문화적 주의 편향성(Masuda & Nisbett, 
2001)에서도 변화를 보인다(김재현, 최영은, 2025). 
어머니가 자녀에게 어떤 장면을 묘사할 때, 배경이
나 맥락보다 개별 대상을 먼저 언급하는 분석적 편
향성(analytic bias)이 일부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김재현, 최영은, 2025). 

이러한 현세대 양육자의 변화된 문화적 가치는 
양육 행동과 더불어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반영되어 
한국 유아의 독립적 자기인식의 발달 시점을 앞당
기는 촉진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Southgate, 2024). 같은 시기 관계적 자기인식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늦게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도 이러한 측면에서 현시기 한국 유
아가 독립적 자기인식 발달은 촉진되었으나 관계적 
자기인식 발달은 상대적으로 덜 촉진되었을 가능성
을 시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 전반에서도 유
사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24
개월 유아의 독립적 탐색 놀이와 활동, 주도적 표
현과 자율성 지향 행동은 1995년에 비해 2008년에 
증가한 반면, 어머니의 놀이 참여 유도나 신체적 
접촉을 추구하는 연결성 지향 행동은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Chen et al., 2021). 또한, 한국·중국·
일본 부모의 사회화 목표의 중심이 순종 중심에서 
유아의 독립성과 자율성으로 이행되었다는 보고도 
있다(Park et al., 2014). 이러한 문화적 변화는 한
국 유아의 자기인식 발달이 동아시아 전반에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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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는 거시적 변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양육자의 양육 행동 방식
과 문화적 가치의 변화, 문화적 주의 편향성과 같
은 사회문화적 요소가 직접적으로 독립적 자기와 
관계적 자기인식의 촉진이나 저해에 관여되는지 그 
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양육 행동이나 주의 편향성 외에도 독
립적이고 자율적인 자기인식을 촉진할 수 있는 요
인으로 양육자의 자녀 모방(Cebioğlu & Broesch, 
2021)이나 자녀에 관한 대화 내용의 차이(Cebioğlu 
et al., 2022)도 고려되고 있다. 캐나다와 바누아투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을 비교 연구한 결과, 캐나
다의 어머니는 바누아투 어머니에 비해 자녀의 행
동과 표현을 적극적으로 동시 모방하는 경향을 보
였고, 어머니의 모방이 1 표준편차 증가할수록 거
울 과제 성공률도 2.9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기 때문이다(Cebioğlu & Broesch, 2021). 순종과 
사회적 조화가 중요한 바누아투의 문화에서는 아
동의 행동을 성인이 모방하는 빈도가 낮을 수 있
고, 이러한 요인이 객관적이고 독립적 자기인식의 
출현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Cebioğlu & 
Broesch, 2021). 

또한, 캐나다 어머니는 바누아투 어머니에 비해 
자녀의 욕구, 의지, 감정과 같은 정신적 상태를 
더 많이 언급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바누아투 
어머니는 자녀의 행동을 언급하는 경향이 높았다
(Cebioğlu et al., 2022). 그리고 캐나다 어머니는 
자녀의 실재적 특징(예, “이게 네 배야?”, “이를 보
여줘.”)을 더 빈번히 언급하는 특징을 보여 어머니
와 자녀가 공동주의를 자녀 자신에게 가져가는 일
화가 상대적으로 많을 가능성도 있었다Cebioğlu 
et al., 2022). 비록 이러한 대화상에서의 차이가 
직접적으로 독립적 자기인식 발달을 촉진하는지는 

추후 직접적 검증이 필요하겠으나 어머니―자녀 상
호작용에서 관찰된 주요한 차이로 자기인식 발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엿보였다. 

이처럼 자기인식은 보편적 성숙 과정이면서도, 
사회문화 및 양육 환경에 따라 출현 시점과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한국 아동이 동시대 서구 아동과 유사한 발달 
궤도를 보였다는 결과는, 앞서 논의한 한국 사회의 
문화적 가치 변화가 현세대 한국 아동의 발달 과정
의 변화를 이끌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영향 외에 다른 요인의 영
향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중
(multimodal) 지각―운동 경험도 거울 자기인식 
과제의 성공을 촉진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
이다(Adolph & Tamis-LeMonda, 2024; Chinn 
et al., 2024). 예컨대, 아직 거울 과제에 성공하
지 못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이마나 뺨에 소리 없
이 진동하는 단추를 부착하고, 유아가 거울을 볼 
때 진동을 유발하여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진동을 일으킨 단추
를 만지기 위해 얼굴에 손을 가져가는 자기 움직
임을 관찰하는 운동-시각 경험을 하도록 하면, 같
은 경험을 한 적이 없던 유아에 비해서 더 이른 
시기인 16개월에 거울 자기인식 과제에 성공하였
다(Chinn et al., 2024). 이는 동시에 촉감, 시각, 
그리고 고유감각(예, 자기 몸의 움직임)을 통합적
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거울 과제에서 성공
률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Adolph & 
Tamis-LeMonda, 2024). 다중 지각과 운동 경험
의 거울 과제 성공 영향은 유사한 경험을 많이 한 
유아일수록 과제 성공률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
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험의 유무나 빈도
를 측정하여 통제하여야 자기인식 발달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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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감각 능력을 넘어 인식적 표상이 언제 출현하
는지를 더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한국 유아가 과거에 비해 
이른 시기부터 빠르게 자기 동일시 단계의 독립적
이고 객관적인 자기인식 발달을 보인 것은 여러 차
원에서 주요한 발달적 함의를 갖는다. 우선, 뇌 발
달 차원에서 거울 자기인식 과제에 성공한 유아들
은 자신과 타인 인식에 관여하는 뇌 영역인 전두-
측두정엽 영역(fronto-temporoparietal regions)
이 더 활성화되고, 기능적으로도 더 통합된 것으로 
관찰되었다(Bulgarelli et al., 2019). 나아가 한 종
단연구에서는 거울 과제에 이른 나이에 성공한 유
아일수록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4~5세 시점에 
정서 명칭 발화, 정서 표정 구분 등의 정서 지식
(Emotional Knowledge)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
난다고 보고하였다(Lewis & Minar, 2022). 

더불어 Howe와 동료들(2003)은 거울 자기인식을 
성공한 유아들이 숨겨진 장난감의 위치를 더 잘 기
억하며 초기 자기인식이 이후 자서전적 기억과 자
기 정체성 통합에 핵심적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이른 자기인식 출현은 이후 발
달 경로, 특히 사회적 이해와 자아 개념의 형성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자기인식 발달의 개인차는 정서적·임상적 함의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의식 정서(예: 수
치심, 죄책감)는 자기인식 발달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Kochanska et al., 2002; Lewis et al., 
1989; Lewis & Minar, 2022; Lewis & Ramsay, 
2004; Luby et al., 2009), 발달 속도의 편차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지표가 될 수 있다. Rochat 
(2021)는 임상적 맥락에서 자기인식 출현의 지연이 
여러 유형의 발달장애의 조기 진단과 개입의 단서

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자기
인식 발현이 이후 정서 발달 및 임상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후속 연구에서 더 체계적으
로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표본
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로 제한되어 있어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부모 양육 가치나 상호작용 양상과 같은 사
회문화적 변인을 직접 측정하지 않아, 자기인식 발
달의 이른 출현의 구체적 원인을 직접적으로 확인
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사
회경제적 배경을 포함한 표본, 부모―유아 상호작
용 및 대화 내용 분석, 그리고 종단적 설계를 통해 
발달 궤도를 정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기인식 과제의 고정된 순서가 미쳤을 잠재적 영
향도 배제하기 어렵다. 카트 과제 후 거울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 순서는, 유아가 카트 과제를 통해 
신체적 자기를 인식하는 경험을 하게 하고, 이것이 
이어지는 거울 과제에서 자기 초점을 높였을 가능
성도 잠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과제 순서를 균
형화(counterbalance)하여 순서 효과를 통제하
고, 두 과제 간의 관계를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현시점 
한국 유아의 자기인식 발달 궤도를 체계적으로 제
시하고, 과거 및 문화 간 비교 연구를 참조하여 
세대적, 문화적 변화를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그리고 자기인식은 보편적 발달 과정이
면서도 신체적 경험, 사회적 상호작용, 문화적 가
치가 맞물려 형성되는 복합적 발달 과정임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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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recognition, the ability to understand oneself as an entity distinct from the environment, is 
considered a major milestone in human development. This study re-examined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early self-recognition in Korean infants within current sociocultural contexts, investigating 
both independent and relational self-recognition. One hundred four infants aged 15-26 months 
completed mirror self-recognition tasks assessing autonomous self-recognition and Cart 
self-recognition tasks (Body-as-Obstacle tasks) assessing relational self-recognition between body and 
objects. Results showed that success rates increased with age on both tasks, with most infants 
succeeding after 24 months. Success rates for mirror self-recognition were higher than for cart tasks. 
Unlike Korean infants in the early 2000s, the current sample demonstrated relatively high mirror 
self-recognition success from 15-17 months onward, exhibiting patterns more similar to those of North 
American infan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arly self-recognition in Korean infants is emerging 
more rapidly than in the past, a phenomenon likely associated with sociocultural changes in Korea.

Keywords : Self-Recognition,, Autonomous Self, Related Self, Development, Sociocultural influence


